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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종립학교  문화조성지덕겸수
도의실천

교   당   소   식

◉ 2018학년도 신학기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 안내

3월 5일(월)요일 오전9시 월요법회에 결제기도를 시작으로, 

      6일(화)요일 오전8시20분부터 대학선방(숭산기념관2층)에서 신학기 기도를 진행합니다.

◉ 월요법회 출석 연원·입교 연원 달기

원기 103년도에는 마음에 평안 얻는 법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부서 직원분들 함께 출석하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내·외 가까운 인연에게 원불교 입교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원서는 가까운 교당과 대학교당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대종경‘성리품’1-31장(p258-268) 입니다. 

교도님들 모두가 마음 챙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03년 2월 19일 셋째주 제939호

- 부모 피은(被恩)의 강령 -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

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自力)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

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

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마는, 

무자력할 때에 생육(生育)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2월 19일 이후)

김봉곤, 남기철, 류도곤, 변효만, 장석호, 조영진, 최현교 

합계 : 320,000원

♥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시    간 장    소

월 요 법 회 (월) 09:00 대 법 당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원맥회 (금) 11:30 대 학 선 방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월) 17:30 동 아 리 방

목 요 선 방 (목) 12:00 대 학 선 방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구    분 시    간 장    소

법 심 향
(수) 12:00 3학년 법 전 원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자연대]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

법   회   식   순

법   회   안   내

설 명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사은 중 부모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모은은 나를 이 세상에 처음으로 존재하게 해주신 은혜이니 더할 말이 없는 큰 은혜이

지요. 법문에 이르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자연의 이치, 천지의 조화에 따를 수밖에 없다지

만, 자력이 없을 때에 길러주신 큰 은혜와 사람이 살아갈 도리를 가르쳐 주신 은혜가 부모님

에게 입은 은혜”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있으므로 이 몸을 얻었고, 모든 사랑을 다 쏟으시는데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

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셨고,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에 히딩크가 있다면 2017년 베트남에는 ‘쌀딩크’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축구연맹 23세(U-23) 이하 챔피언십 대회에서 약체 베트남을 감독 취임 3개

월만에 아시아 정상을 체험하게 하여 선수들은 물론 국민을 자신감에 충만하게 한 박항서 

감독 그의 리더십이 관심을 끕니다.

1. 우리는 한 팀이다(one team). 감독과 선수가 정신으로 일체감을 이루었다.

2. 선수들과 눈높이 소통을 하다.

3. 지켜야 할 원칙에 있어서는 냉정했다.

4. 선수들을 향한 무한 신뢰로 자신감을 북돋워주었다.

박 감독은 부모가 자녀를 자비심으로 품듯 한 것입니다. 부모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대

해도 자식이 어릴 때 갖던 자비심을 끝까지 갖는 분입니다. 

자비심이 왜 나올까요? 좀 모자라고 아닌 행동을 해도 “저게 자력이 없어서 저런다.” “아

직 철이 없어 뭘 몰라서 그런다.” 여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 보은의 길은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첫째요, 부모가 늙고 

병들어 자력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心志)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리는 것이 그 둘째요,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涅槃)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 그 셋째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

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하는 것이 그 넷째입니다.

자비심으로 살려주신 은혜에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서 갚아야 할 형편을 살피지 

않고 자비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보답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 보은 도리입니다.

자비심으로 살려주신 은혜

◉표시는 일어서서

타어봉종  ……………………………………………………………………………  주 례 자

개어봉회  ……………………………………………………………………………  사 회 자

불전헌배◉  ………………………… 사회자 안내로 ……………………………  다 함 께

입     정  ……………………………………………………………………………… 다 함 께

독     경  ………………………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  주 례 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  (성가 128장)  ……………………………  사 회 자

법어봉독  ………………………… 부모 보은의 조목 …………………………  다 함 께

일상수행의 요법  …………………… (전서 54쪽)  ……………………………  다 함 께

설     법  ……………………… “자비심으로 살려주신 은혜”  …………  보산 나상호 교감

다 짐 심 고  …………………………………………………………………………  다 함 께

성     가  ………………………  57장 『거룩할사 우리 부모』  ……………………  다 함 께

공     고  ………………………………………………………………………………  사 회 자

주간학사일정공고  …………………………………………………………………  기획처장

폐어봉회  ……………………………………………………………………………  사 회 자

사회 : 정성태


